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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의 신록과 우리목포의 아름다운 바다풍경이 미항목포의 멋과 낭만을 더해주

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2004 한국지방재정 세미나」가 우리목포에서 열리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귀하신 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조기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과 이재은 한국

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모든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목포는 개항107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바다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

운 항구이자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달산과 삼학도, 갓바위 문화의 거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등에는 해마다 300

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개통되

면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관광의 도시 미항목포에서 재정운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함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이 지

역의 재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이제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앙집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

의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



모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에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를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항목포를 찾아주신 귀하신 분들께 거듭 환영의 말씀을 올

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목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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